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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 (Part of Nature)> 
중 제 악장 가야금 거문고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손3 , ‘ (Hands)’
을 독주 선율인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첫째 이 작품은 규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철저하  , , 
게 계산된 박자 구조를 갖고 있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대강. 
구조와도 유사한 구조가 세 마디에 걸친 구조로 나타나고( ) 3:2:3 , 大綱
곡의 후반부에서는 한 프레이즈가 네 마디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
난다 또. 마지막 단락까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 다
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개될 방향을 미리 암시하는 구조가 많이 
등장한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개의 단락으로 구분했으나 여러 구조적 . 24
특징과 음악적 흐름에 따라서 개의 단락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9 .
둘째  ,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 진행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한 악기가 주선율을 진행할 때 다른 악
기가 단순한 선율 혹은 리듬으로 주선율의 보조 역할을 진행하는 형태이
다. 또 각 악기의 선율 진행은 순차적 진행보다 도약적 진행을 많이 사
용하며 하행 진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셋째 이 작품에서는 같은 박자이더라도 리듬 분할을 달리하여 보다   , 
다채로운 리듬을 사용한다 예컨대 의 경우 . 12/8 3+3+3+3, 3+2+2+3+2, 
등의 다양하게 분할된 리듬 형태를 보인다3+2+3+2+2, 3+2+2+2+3 .
넷째 가야금과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활용하여 선율을 더욱 화려하  , 
게 진행한다 가야금의 경우 연튕김 주법을 비롯하여 여음 연결 농현. , , 
콘 소르디노 등의 주법이 사용되며 거문고의 경우 양손을 사용하는 주, 
법을 비롯하여 대점 자출 농현 하모닉스 스르 괘를 는 주법 술, , , , , , 
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 등이 사용된다 특히 거문고의 경우 기존 주법들. 
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내기도 한다 또 전통음악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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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연주기법을 활용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산조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튕김과 스르 과 같은 연속적인 주법들을 통해 현대적인 선
율을 전통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 (Part of 
중 제 악장 가야금 거문고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손Nature)> 3 , ‘
을 전체적인 구조의 파악과 단락별 박자 구조 선율 진행 리(Hands)’ , , 
듬 연주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작곡가 정일련은 독일에서 , . 
태어나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한국 전통 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 
한 한국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작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 가야금과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적극 활용하여 창작음악에서. 
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
주요어 정일련 손 가야금 거문고: , , , 
학  번 : 2016-2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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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서양음악의 협주곡 양식을 도입하여 작곡된 국악기의 협주곡 작품은   
년 작곡된 김희조의 피리와 관현악을 위한 민요스케치1957 < >1)를 시작
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김희조의 가야금산조와 관현악 성금. < (
련 김동진의 가야금산조에 의한 협주곡 과 같이 초)>(1958), < >(1959)流
기의 협주곡 작품들은 주로 산조 와 같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 ( )’散調
쓰여졌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국악관현악단의 부재 로 서양 오케. ( )不在
스트라와의 협주곡 작품만 작곡되었다. 
국립국악원의 신국악 작품 공모 를 통한 여러 작곡가들의 등단  ‘ ’ 2)과 더
불어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3)으로 새롭게 
창작된 협주곡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인평의 가야금협주곡 . <
제 번1 >(1970), 이강덕의 소금을 위한 협주곡 이해식의 탑원 < >(1971), <
이상규의 대바람소리 등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 )>(1974), < >(1978)塔院
한다. 
초기의 작품부터 년대까지는 그 형태가 하나의 국악기와 국악관  1970
현악이 대부분인 반면 년대 이후에는 여러 개의 국악기와 국악관, 1980
1)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 국립국악원 한국국악교육학회 :1941-1995 , : / , 『 』
1996, p.153.
2) 국립국악원은 년부터 년까지 신국악작품공모를 실시하 는데 이를 통해  1962 1968 ‘ ’ , 
등단한 작곡가는 이강덕 이성천김용진 이상규 조재선박일훈 김용만이해식 김달성 등· · · · · · · ·
이다 당시의 작품은 창작국악의 초기로서 유럽 음악의 향이 강하게 보이는 계열의 . 
작품과 기존 전통음악의 선율과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작품으로 두 가지 경향, 
을 보인다 전인평 새로운 한국음악사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 , : , 2000, p.394.)『 』
3) 년 남산에서 창단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민속음악인 중심의 단원 명으로  1965 54
창단된 악단이었다 국악기를 서구 오케스트라처럼 배치하고 지휘자가 이끄는 관현악. 
단 이른바 국악관현악 이란 장르의 탄생이었다 전인평 한국창작음악사 서울, ‘ ’ . ( , , : 『 』
아시아문화, 2017,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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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4) 서양악기와 국악관현악, 5) 등 다양한 형태의 협주곡이 나타났다 . 
다양한 형태의 협주곡 작품들이 작곡되어 발표되던 가운데 년 정  2011
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라는 작품이 발표되었< (Part of Nature)>
다 이 작품은 약 분 가량으로 기존에 많지 않은 거대한 규모의 작품. 85
이자 다양한 국악기 및 전통소리의 협연으로 이루어진 다중 협주곡의 구
성으로 초연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제 악장 출 제 악장 . 1 ‘ (Birth)’, 2
숨 제 악장 손 제 악장 심 제 악장 ‘ (Breath)’, 3 ‘ (Hands)’, 4 ‘ (Heart)’, 5
이름 제 악장 혼 의 총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며 제 ‘ (Name)’, 6 ‘ (Spirit)’ 6 , 
악장은 국악관현악 제 악장은 대금과 피리의 이중 협주곡 제 악장1 , 2 , 3
은 가야금과 거문고의 이중 협주곡 제 악장은 해금과 아쟁의 이중 협, 4
주곡 제 악장은 전통소리의 독창곡 제 악장은 꽹과리 장구 북 징, 5 , 6 , , , 
의 협주곡으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양한 모습의 협주곡을 
보여준다.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활용한 이중 협주곡으로는 전인평의 대금 거문  < , 
고 이중 협주곡 사모곡 임준희의 인성과 가야금과 국악관현악>(1991), <
을 위한 혼불 김대성의 여창가곡과 거문고를 위한 국악관현1>(2002), <
악 궁남지 조원행의 해금과 현 가야금을 위한 이중 협주곡 >(2011), < 25
상생 번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사례로는 임준희의 작품2 >(2012) . 6)
과 조원행의 작품7)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가야금과 거문고 두 . 
악기를 위한 협주곡은 정일련의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손이 < > 3 ‘ ’
최초이자 유일한 작품이며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손 은 가야금과 거문고의 화려한 기교와   < > ‘ ’
기존의 창작곡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주법들을 통해 다양한 음색을 보여
4) 강준일 작곡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 마당 이상규 작곡 소금과 방향을 위 < ‘ ’>(1983), <
한 중협주곡 전인평 작곡 대금 거문고 이중 협주곡 사모곡 등2 >(1987), < , >(1991) 
5) 백대웅 작곡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이병욱 작곡 클라리넷과  < >(1988), <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 등‘ ’>(1988) 
6) 오나 임준희 작곡 인성과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혼불 에 관한 분석 , ‘ < 1>’「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 , 2008.」
7) 장지우 , 「조원행 작곡 해금과 현 가야금을 위한 상생 분25 ( ) 二重協奏曲 相生 二番「 」 
석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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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또 현대적인 음계와 선율을 전통적인 리듬과 접목해 전체적으로 . 
새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초연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재연과 . 
더불어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협주곡과 국악 타악기와의 실내악곡으로도 
편곡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며 그 작품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의 작곡가 정일련은 독일 태생의 작곡가이며 서양음악을 전공  
했지만 모국의 음악인 한국 전통음악 그 중에서도 사물놀이와 무속음악, 
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그의 작품 세계에도 큰 향을 끼쳤다.8)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국악을 전공한 작곡가들의 작품들과는 다른 여러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일련의 작품에 대한 연구 사례로는 파트 오브 . <
네이처 중 제 악장 혼 에 대한 리듬 분석 연구> 6 ‘ ’ 9)와  가야금과 장구< , 
징을 위한 무 에 대한 분석 연구> 10)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손의 독주 가야금  < > 3 ‘ ’ , 
독주 거문고 선율을 중심으로 단락별 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인 특징
과 연주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곡을 연주하고자 하는 . 
연주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8)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즈음 정일련은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의 전통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최근 그는 동서양 음. 
악의 역사와 배경을 탐구하면서 각 음악에 근저하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융합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샤머니즘 음악 혼에 . 
담긴 리듬 구조는 정일련의 작품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에 중요한 
감을 제공하고 있다 작곡가 정일련 공식 웹사이트. ( , http://www.ilryunchung.c 
om/kor/iryeog.html)
9) 서수복 정일련 작곡 관현악 파트 오브 네이처 리듬 분석연구 제 악장 사물협 , < > : 6「
주곡 혼 을 중심으로 경기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2014.」
10) 박이슬 정일련의 가야금독주곡 가야금과 장구 징을 위한 무 분석연구 서, " , < : >" , 巫「 」
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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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 (Part of Nature)> 
중 제 악장 손 을 독주 가야금과 독주 거문고의 선율을 중심3 ‘ (Hands)’
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작품명은 손으로 통일하도록 . ‘ ’
하겠다.
악곡 분석에 앞서 작곡가 정일련의 생애와 그의 국악기를 사용한 다양  
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곡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작품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생애와 작품목록은 그가 직접 운 하는 공. 
식 웹사이트11)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본격적인 악곡 분석을 위해 먼저 작품 개관을 살펴본 후 작품의 전체  
적인 구조와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작곡가가 구분한 단락에 따라 . 
선율과 리듬 연주 기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마, . 
지막으로는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곡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악보를 중점적으로 악곡 분석에 사용할   
것이며 예시악보에 표기할 가야금 거문고의 악기명은 편의상 각각 가, , ‘ ’
와 거로 줄여서 표기하도록 하겠다 음원 및 상으로는 유튜브‘ ’ . 12)에 
업로드 되어있는 년 초연 당시의 공연 실황 상을 참고하도록 하2011
겠다. 
11) 년 월 일 기준 http://www.ilryunchung.com/kor/ (2019 4 30 )
12) 년 월 일 기준 http://youtu.be/tiMsOtwLe6U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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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Ⅱ
정일련의 생애 및 작품세계1. 
정일련은 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년부터 년  1964 1967 1971
까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세부터 독학으로 기타를 시작하여 . 16
년부터 년까지 에게 기타와 작곡을 사사했1985 1989 Carlo Domeniconi
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 베를린 예술종합대학교의 . 1989 1995 Jolyon 
Brettingham-Smith13) 교수에게 본격적으로 작곡을 사사했다 .
그가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즈음 사물놀이의 명인 김  
덕수14)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의 전통음악을 직접 배우면서 그 
속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다.
그는 동서양 음악의 역사와 배경을 탐구하면서 각 음악에 근저하고 있  
는 근본적인 철학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융합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두
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샤머니즘 음악 혼에 담긴 리듬 구조는 정일련의 . 
작품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에 중요한 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 음악의 음향학적 관점과 비브라토나 리산도 등의 음의   
생성 그리고 효과음 요소를 서양악기에 전용하는 것을 시도했다 근래에. 
는 그의 음악에 아시아 악기가 직접 나타나기도 하며 역으로 아시아 음, 
13) 는 국 출신의 작곡가이자 비올라 연주자다 년부 Jolyon Brettingham-Smith . 1970
터 년까지 1980 과 Gruppe Neue Musik Berlin NO SET Improvisation Ensemble
의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년부터 베를린예술종합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쳤, 1976
다 주요 작품으로는 . <Approaches to Dun Aengus>(1985), <The Doors of 
등이 있다 위키피디아Perception>(1982) . ( , https://en.wikipedia.org/wiki/  
Jolyon_Brettingham_Smith 발췌  .)
14) 한국 전통 음악 연주가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창단하고 단장이 되어 소극장 공간사. 
랑에서 창단 공연을 가짐으로써 사물놀이의 대중화에 힘썼다 사물놀이패와 함께 여. 
러 차례 일본 미국 등 해외순회공연을 하며 사물놀이를 세계에 알려 국위선양을 하, 
다 두산백과 발췌. ( , http://www.doopedi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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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서양의 음악적 감을 접목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두 음악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지  
평을 꾸준히 확장해왔으며 경계인이 아닌 경계를 품는 아티스트로서 ‘ ’ 
의 음악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음악은 조합이라기보다는 . 
융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인간 본연의 사랑이 그의 음악
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현재 정일련은 년에 창립된 동양악기와 서양악기를 아우르는 앙  2009
상블인 ‘AsianArt Ensemble’15)의 예술감독 겸 연주자로 있고 년, 2014
부터 현재까지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에서 Akademie f r Tonkunstü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이다 또 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상. 2016
주작곡가16)로 선정되었으며 년에는 , 2017 ‘Turbulenzen - Festival for 
의 예술감독을 맡는 등 매우 활발한 음악활Actual Intercultural Music’
동을 하고 있다.17)
현재까지 발표된 정일련의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들을 편성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편성의 분류는 작곡가가 그의 웹사이트< 1> . 18)에서 
분류한 기준을 토대로 하 다.19)
15) 아시안아트 앙상블 은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동서양의 연 AsianArt Ensemble( )
주자들이 모여 년에 창단한 단체이다 독특한 악기 구성으로 새로운 세계의 음2009 . ‘
악 을 선보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직관적이며 때로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유’
럽 현대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년에 발매한 첫 앨범 . 2012 <Celestial 
로 독일음반비평가상 을 수상Harmonies> (Preis der Deutschen Schallplattenkritik)
했다 아시안아트앙상블 팸플릿. ( <Ritual s> )
16)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년에 국립국악관현악단만의 특화된 신곡을 만들고 작곡가 2016 , 
와 단원이 협업을 통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상주작곡가 제도를 만들
었으며 첫 작곡가로 김성국과 정일련이 선정되어 다양한 작품을 선보 다 국립국, . (
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 김성국 정일련 팸플릿2016 < × > )
17) 정일련의 공식 웹사이트 및 국립 (http://www.ilryunchung.com/kor/iryeog.html) 
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팸플릿 참고2 <Part of Nature> .
18) 년 월 일 기 http://www.ilryunchung.com/kor/jagpum-mogrog1.html (2019 4 30
준)
19) 대개 창작곡 편성의 분류에서 선율 악기와 타악기 장구 소리북 등 의 중주 편성 ( , ) 2
을 독주곡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곡가는 타악기 또한 선율악기와 동등한 대, 
상으로 보고 이를 독주곡이 아닌 실내악 편성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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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천둥의 속삭임 거문고
실내악
2003
Bendings 가야금 고토 고쟁 장구 징, , , , 
광야 장구 현악 중주, 4
2005 시나위 Ⅲ
대금 피리 생황, , , 
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 
첼로 더블베이스 장구 징, , , 
2008 무 산조가야금 장구, 
2009 소리의 시작 대의 가야금 대의 거문고3 , 2
2011 심(Heart)
대금 생황 바이올린 비올라, , , , 
첼로 장구 징, , 
2012
Momentum 대금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 , 
Gravity
대금 생황 베이스고토, ,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 , 
더블베이스 장구, 
2014
Motion 대금 마림바 장구 징, , , 
신흥Emerging - 거문고 소리북, 
2015
Timing 장구 퍼커션앙상블, 
륜 - Wheel 현금 비파18 , 
2016 Passaggio 산조가야금 장구, 
2017
칠 거문고 소리북, 
손(Hands) 가야금 거문고 장구 징, , , 
Skala
대금 베이스고토 현금, , 25 , 
장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 , , 
더블베이스 퍼커션, 
심(Heart)
해금 아쟁 대금 생황, , , , 
가야금 바이올린 비올라, , , 
첼로 더블베이스 장구 징, , , 
음악극 2013 Kassandra






표  < 1 정일련의 국악기를 사용한 작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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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의하면 대부분의 독주곡 작품이나 중주 편성의 실내악 작  < 1> 2
품은 가야금 거문고 등의 현악기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무, . < >(2008), 
칠 등의 작품은 한국 전통음악의 하나인 <Passaggio>(2016), < >(2017) 
산조에서 감을 얻은 새 산조 프로젝트 시리즈로 새로운 장단 구조‘ ’ ‘ ’ 
를 기반으로 한다. 
년에 작곡된   2005 <시나위 를 비롯하여 한국의 무속소리인 비나리>Ⅲ
에서 감을 받아 작곡된 소리의 시작 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 >(2009)
그의 한국 무속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 그가 예술감독 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 아트 앙상블을   ‘ ’
통해 대금 생황 고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장구 등, , , , , , , 
의 다소 독특한 편성의 실내악 작품도 다수 발표했다.
년에는 가야금앙상블 사계  2013 20)의 위촉으로 음악극 를 <Kassandra>
발표하 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 카산드라의 서사에 현대인의 삶을 투, ‘ ’
하여 현대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중주의 가야금 앙상블과 대금. 4 , 
타악기 그리고 소리와 낭송을 통해 음악극을 구성하 으며 특히 현대음, 
악을 음악극으로 구성하는 파격적인 시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현악 작품 중 는 그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상주작  <Centre>(2016)
곡가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작품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국악관현악의 
20) 가야금앙상블 사계는 여성 가야금 연주자 네 명으로 이루어진 실내악단으로  1999
년에 창단되었다 고금아속을 아우르는 음악으로 여회의 국내 및 해외 공연을 가. 150
져왔고 방송 화음악 패션쇼 비엔날레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왔다, , , . 




위한 협주곡 맥‘ ’
사물놀이 서양관현악, 
2011 Part of Nature 명의 협연자 국악관현악11 , 
2016
가야금 거문고와 서양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손‘ (Hands)’
가야금 거문고 서양관현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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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배치를 달리 구성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협주곡으로는 년에 작곡된 맥 이 있으며 이 작품은 한국 전통의   2001 < >
사물놀이와 서양 관현악의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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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손 분석2. < > 3 ‘ ’ 
작품 개관 1)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가야금 거문고와   < (Part of Nature)> 3 ,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손 이하 손 은 년 황병기가 ‘ (Hands)’( ‘ ’) 2011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때에 정일련에게 위촉하 으
며 년 월 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치용의 지휘와 이지, 2011 10 6
허윤정의 가야금거문고 협연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 ·
연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로 재연. 21) 되었으며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 
협주곡22)과 가야금거문고 국악 타악기의 실내악 작품· · 23)으로도 편곡되
어 연주되기도 하 다.
손 은 하나의 협주곡이기 이전에 파트 오브 네이처 라는 커다란 규  ‘ ’ < >
모의 작품 중 하나의 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의 작품 해설을 살펴. ‘ ’
보기에 앞서 작곡가가 직접 서술한 파트 오브 네이처 의 작품개요를 < >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 라는 것이 전체 작품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기 “ ” . 
때문에 이 음악은 사람과 자연의 오랜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의 악기는 . 
오랜 역사를 가졌고 근본적으로 수백 년 동안 현대화되지 않았다 인간, . 
의 첫 번째 악기는 그들의 목소리이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 
21) 년 월 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2013 11 29-30 , 
시리즈 파트 오브 네이처 지휘 원일 가야금 이지 거문고 허2 ‘Part of Nature( )’( , , 
윤정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와 년 월 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 , ) 2018 9 19 , 
마스터피스 황병기 지휘 원 석 가야금 이지 거문고 허윤정 연주 국립국‘2018 ’( , , , 
악관현악단 에서 재연된 바 있다) .
22) 년 월 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김해가야금페스티벌 오케스 2016 10 20 , ‘2016 – 
트라 협연 콘서트 화음 에 금 을 덧입히다 에서 초연되었다 지휘 이병욱 가( ) ( ) ’ .( , 和音 琴
야금 김철진 거문고 박다울 연주 창원시립교향악단, , )
23) 년 월 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제 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 2017 10 28 , ‘ 59
악정기연주회 에서 초연되었다 가야금 박나 거문고 정하은 타악 고경화 곽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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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들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 내려고 만들어졌다 한국의 국악기는 이. 
러한 이상향에 매우 근접해 있다 한국의 국악기와 국악은 오늘날 다시 . 
한 번 흥미를 끌고 신선함을 주는 자연의 소리와 매우 접하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자연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  
고 무관하다는 생각을 한다 논리와 합리성으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이는 . 
성에 대한 갈망을 불러내고 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적인 것 중 하나가 음악이다 무언가를 왜 하고   .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게는 . 
음악이 우리를 자연으로 이어주는 매개이다.24)
위의 작품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파트 오브 네이처 라는 작품은 자  < > ‘
연속의 인간 을 주제로 하고 있다 출 숨 손’ . ‘ (Birth)’, ‘ (Breath)’, ‘
심 이름 혼 의 개 악장으로 나(Hands)’, ‘ (Heart)’, ’ (Name)’, ‘ (Spirit)’ 6
누어 자연 속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 
작곡가의 생각은 그의 가야금 독주곡 무 의 작곡 배경에서도 나타난< >
다.25) 다음은 초연 당시 프로그램 책자에 담긴 작곡가가 직접 서술한  
손 의 해설이다‘ ’ .
  손은 에너지 넘치는 우리의 활기찬 활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자연에
서 가장 솜씨 좋은 도구인 손이 이뤄내는 민감함이나 예민함도 보여준
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손과 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악기로 우리. 
의 혼에도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악기이다.
24) 국립국악관현악단 제 회 정기연주회 창작 초연음악회 파트 오브 네이처 사람 55 ‘ , – 
자연의 울림 팸플릿’ , 2011, p.8.
25) 평소 나는 자연에 대한 감탄을 많이 하며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로써 그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음악이라는 매체가 그 사이에 또 다. 
른 연결을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작품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무는 , ‘ ’
이러한 자연 인간 감정 춤 음악 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작곡했다 박이슬‘ - - - - ’ . ( , 
『정일련의 가야금독주곡 가야금과 장구 징을 위한 무 분석연구" , < : >" 巫 서울 한국, : 』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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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법 2) 
손 에서 작곡가가 제시한 현 가야금과 거문고의 조현법은 다음 악  ‘ ’ 18 <
보 악보 와 같다1>, < 2> .
악보   < 1 손 의 현 가야금 조현법> ‘ ’ 18  
현 가야금의 경우 대개 음 음계에 따라 제 현부터 제 현까지   18 5 1 18
순차적으로 조현되는데 이 곡에서도 의 음 음계로 , E -F-A -B -C 5♭ ♭ ♭
조현이 이루어진다 이후 제 현의 와 제 현의 는 각각 과 . 7 f 12 f g g′ ♭ ♭′
으로 변경하 다가 다시 본래의 조현으로 되돌아온다 제 현은 에. 9 b♭
서 로 변경하 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제 현 와 제 현 도 각각 b , 10 c 15 c′ ″
과 으로 변경하 다가 다시 되돌아온다d d .♭′ ♭″
 
악보   < 2 손 의 거문고 조현법> ‘ ’
거문고의 경우 문현 유현 대현 괘상청 괘하청 무현의 순으로   , , , , , F-B
으로 조율한다 악보 의 조현법에서 유-E -C(-50cent)-B-B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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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대현은 괘에서의 음정을 표기했으며 괄호 속의 음정은 개방현2 26) 
음정이다 괘상청의 조현을 센트 낮춤으로써 신비로우면서 독특한 . C 50
느낌을 준다 문현의 음정은 연주 도중 안족을 통해 조율을 바꿔가면서 . 
와 음을 사용한다F E .♭
악곡 구조 및 형식 3) 
손 의 전체적인 악곡 구조 및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 작곡가가 나눈   ‘ ’
단락을 바탕으로 단락별 마디와 빠르기 박자를 살펴보았다 작곡가는 , . 
악보에 !단락부터 7단락까지 총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표기하23
는데, !단락 이전에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아무런 표기가 없1 15
어 이를 도입부라 칭하여 설명하겠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와 같. < 2>
다.
26) 현악기에서 왼손으로 누르지 않고 조현하는 줄 비파 가야금 등이 있으며 거문고의  . , 
경우 문현 괘상청 괘하청 무현이 이에 해당한다 변미혜 외 국악 용어 사전 서, , , . ( , , 『 』
울 민속원: , 2012, p.15.)
단락 마디 빠르기 박자 구조
도입부
제 마디 1 ~ 
제 마디15
=50, =150♪8
의 [12/8 8/8 12/8]→ → 
반복
!
제 마디 16 ~
제 마디21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22 ~
제 마디33
=46, =138♪8
제 마디부터 ( 26
 = 50, =150)♪8
위와 동일
# 제 마디 34 ~
제 마디46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47 ~
제 마디57
위와 동일 위와 동일
표  < 2 손 의 단락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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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마디 빠르기 박자 구조
% 제 마디 58 ~
제 마디63
위와 동일
[12/8 8/8 6/8+3/4]→ → 
 ⇨ 
[6/8+3/4 4/4 6/4] → → 
3
제 마디 64 ~
제 마디72
=60, =180♪8
의 [12/8 8/8 12/8]→ → 
반복
4
제 마디 73 ~
제 마디84
위와 동일 위와 동일
5
제 마디 85 ~
제 마디96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97 ~
제 마디110
위와 동일
의 [9/8 3/4 9/8]→ → 
반복 
'
제 마디 111 ~
제 마디120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142 ~
제 마디159
위와 동일
의 [9/8 6/8 9/8]→ → 
반복
*
제 마디 160 ~
제 마디168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169 ~
제 마디180
= =150♩9
의 [6/4 4/4 6/4]→ → 
반복
,
제 마디 181 ~
제 마디191
위와 동일 위와 동일
6 제 마디 192 ~
제 마디198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199 ~
제 마디210
= , ♪ ♪
=75 ca.:
의 네 마디 반복6/4
.
제 마디 211 ~
제 마디230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제 마디 231 ~
제 마디254
=112 ca.; 의 네 마디 반복3/2
0
제 마디 255 ~
제 마디262
=168, =1128 ; 의 네 마디 반복12/8
1
제 마디 263 ~
제 마디282
=180, =120♩ ;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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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은 총 마디로 이루어지며 도입부와 작곡가가 악보에 표기한   ‘ ’ 311 , 
구분에 따라 나눈 !단락부터 7단락까지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빠23 . 
르기의 변화는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며 9 "단락부터 1단락까지는 빠르
기가 점차 빨라지는 구조로 한국 전통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배에 
따른 형식27)과도 같다. 
박자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가 사용되며 첫째는 도입부에서   12/8→
의 세 마디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8/8 12/8 . → 구조 에서 첫 마디의 박
자를 박자 그 다음 마디의 박자를 박자로 칭하여 설명하면 다음의 A , B
악보 과 같다< 3> . 
악보 박자 구조 구조  < 3> - A B A① → →
이  에 해당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도입부의 유형12/8 8/8 12/8 , → → %
단락의 유형 유형12/8 8/8 6/8+3/4 , 6/8+3/4 4/4 6/4 , → → → → &단락의 
9/8 유형3/4 9/8 , → → )단락의 9/8 유형6/8 9/8 , → → +단락의 6/4→
유형이 있다 이 유형들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세 마디 가운데 4/4 6/4 . →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의 박자 길이가 같다 특히 . %단락에서는 첫 마디
27) 한 장단의 속도가 느리고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한배를 다르게 하여 악곡을 구성하 
는 형식 긴 자진 형식으로 된 노래와 점점 빨라지는 형식으로 된 산회상 산조. ‘ ’, ‘ ’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변미혜 외 국악 용어 사전 서울 민속원. ( , , : , 2012, p.211.)『 』
단락 마디 빠르기 박자 구조
2 제 마디 283 ~
제 마디294
위와 동일 위와 동일
7
제 마디 295 ~
제 마디311
위와 동일 의 네 마디 반복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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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고 마지막 마디가 로 박자는 다르지만 분음표 단위12/8 6/8+3/4 8
로 박자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결국 로 같아진다 또 이 구조에서 12/8 . A
박자와 박자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해보면 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B 3:2 .
둘째로 사용된 박자 구조는   -단락에서 의 네 마디가 반복되는 구6/4
조이다 이 구조를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의 악보 와 같다. < 4> .
악보 박자 구조   < 4> ②
이에 해당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단락과 7단락에서 의 네 마디6/4
가 반복되는 유형, /단락에서 의 네 마디가 반복되는 유형3/2 , 0단락
에서 의 네 마디가 반복되는 유형이 있다12/8 . 
작곡가는 이 두 가지의 박자 구조를 악보 악보 에서와 같이   < 3>, < 4>
점세로줄과 굵은 세로줄을 사용해 표기했으며 특히 첫째의 박자 구조는  
우리 음악에서 대강( )大綱 28) 구조와도 유사하다 . 
 
28) 정간을 묶는 큰 단위이다 세조 시대의 정간보에는 한 행을 정간으로 하고 그 정. 16 , 
간을 정간 정간 정간 정간 정간 정간으로 묶어 모두 대강으로 구분하3 , 2 , 3 , 3 , 2 , 3 6
다 세종 시대 처음 만들어진 정간보에는 대강 의 구분이 없이 한 행이 정간. ( ) 32大綱
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획을 그어놓지 않았을 뿐 대강의 구분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원형 용어사전 발췌. ( , http://www.cultureconte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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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별 분석 4)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손 의 전체적인 악곡 구조 및 형식을 바탕  ‘ ’
으로 도입부부터 7단락까지의 총 개 단락으로 나누어 선율과 리듬24 , 
연주 기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
 
  도입부(1) 
선율   ① 
  의 빠르기로 시작하며 가야금과 거문고 두 악기 모두 = 50, =150 , ♪8
을 셋잇단음표로 나누어 아주 여리게 시작한다B . ♭ 설정된 빠르기는 평
이한 속도로 보이지만 가야금과 거문고의 리듬이 셋잇단음표로 이어져 , 
다소 속도감이 느껴지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야금이 제 마디까지   3 을 지속할 때 거문고가 B , ♭ 제 마디에서 2 50
센트 낮게 조현된 괘상청의 를 왼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뜯어 미세한 C
차이의 음 간격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 시켜준다 제 마. 3
디에서는 거문고의 센트 낮은 이하 가 왼손 주법을 통해 지50 C( 50C)–
속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가야금은 제 마디와 제 마디에서도   4 5 을 지속하다가 제 마B 6♭
디에서 상행하는 장 도의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이때 거문고는 제 2 . 1~3
마디와 서로 대칭되는 음정 구조를 보인다 제 마디에서 을 지속하. 1 B♭
던 것은 제 마디에서 4 50C– 를 지속하는 것으로 제 마디에서  , 2 50C– 를 
한 차례 강하게 뜯었던 것은 제 마디에서 을 한 차례 강하게 뜯는 5 B♭
것으로 제 마디에서 , 3 가 왼손 주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50C–
은 제 마디에서 6 이 왼손 주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대B♭
칭된다 특히 거문고의 제 마디에서 이 . 4 B♭ 로 바뀌어 진행된 부50C–
분은 선율 변화의 중점이 된다. 이는 다음의 악보 와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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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도입부 제 마디  <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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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디에서 가야금은 직전 마디에 나타났던 것과 반진행으로 하행  7
하는 장 도의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이후 제 마디와 제 마디에서는 2 . 8 9
상행하는 장 도와 하행하는 장 도의 선율 진행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이 2 2
때 농현 액센트 혹은 비교적 강한 다이나믹 와 함께 강조되는 음정들이 , ( )
출현한다 거문고의 오른손은 . B 을 유지하고 왼손으로는 , ♭ B 과 센50♭
트 낮은 를 교차로 뜯으며 선율이 진행된다 이는 악보 과 같다C . < 6> .
악보 도입부 제 마디   < 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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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디부터 제 마디는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제 마디부터 제   10 12 7
마디까지와 유사한 선율을 보인다 가야금은 앞에서 등장했던 농현 액9 . , 
센트와 함께 강조된 음정들이 도 이상씩 벌어지며 역동성을 더한다 이3 . 
후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앞의 선율이 유사하게 이어지며 두 13 15
악기 모두 음정의 폭을 더욱 넓혀나간다 제 마디부터 문현의 가 등. 13 F
장함으로써 음색의 변화를 준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7> .
악보 도입부 제 마디   <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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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앞서 살펴본 의 박자 구조가 로 나타나며 도  A B A 12/8, 8/8, 12/8→ →
입부 안에서는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박자는 박자5 . 12/8 3+3+3+3, 8/8
는 으로 리듬 분할이 이루어지며 박자는 제 마디부터 3+2+3 , 12/8 9
로 새로운 리듬이 이루어진다 특히 거문고의 경우 제 마디3+2+2+3+2 . 8
부터 제 마디까지 리듬 분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무현의 을 강15 B♭
하게 연주하여 분할된 리듬형이 잘 느껴지게 한다 도입부의 리듬 분할. 
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3> .29) 
거문고는 셋잇단음표로 나뉜 리듬형을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하며 가  , 
야금은 아래 악보 과 같이 분음표가 결합된 다양한 리듬형이 나타< 8> 8
난다. 
악보 도입부의 가야금 리듬형   < 8> 
29) 편의를 위해 가야금은 가 거문고는 거로 표기하 으며 리듬 분할은 분음표를  ‘ ’, ‘ ’ , 8
기준으로 하여 숫자로 표기하겠다 예를 들어 의 경우 . 3 을 의미하고 의 경우  2
을 의미한다 . 









































표 도입부 리듬 분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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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기법   ③ 
전체적으로 여리게 시작하여 점차 강해지는 셈여림으로 되어있고 리듬   
분할이 나뉘는 구간에서 액센트를 사용해 리듬형이 잘 살도록 표현한다. 
가야금은 셋잇단음표로 나뉘는 리듬형을 연튕김30) 주법을 통해 표현하 
고 액센트나 , 비교적 강세가 큰 부분에서 농현을 함으로써 셈여림이 작
은 부분과의 대비를 더욱 잘 표현될 수 있게 한다. 
거문고의 술대 주법은 어서 내거나 당겨서 내는 두 가지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음을 연달아 연주할 때 음색을 고르게 유지시3
키는 것이 어렵다 작곡가는 이를 오른손은 술대를 사용하여 연주하고 . 
왼손은 뜯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양손 주법을 통해 해결하 다 이 주법. 
은 도입부 전반에 걸쳐 쓰이고 또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이며 본격적인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16 21
도입부의 빠르기와 이어진다 손에서 전개될 대부분의 선율이 이 단락의 . ‘ ’
가야금 선율에서 비롯되었다31)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 제 마. 16
디부터 제 마디까지 가야금의 주선율이 나타나고 이때 거문고는 저음으18
로 중심이 되는 리듬을 통해 선율을 보조해준다 이후 제 마디부터 세 . 19
마디간은 두 악기의 중주로 선율이 진행되며 단락을 마무리한다.
가야금은 에서 로 도약 진행하면서 시작하고 첫 음 를 중심으로   F f F′
30) 가야금 연주에서 튕기는 연주법은 검지손톱을 엄지에 붙여 모았다가 구슬치기 하듯 
이 검지 손톱으로 현을 치는 것을 말한다 연튕김은 튕기는 ㅇ 연주법 앞에 튕기는 . ( ) 
장식음이 한 개 더 있는 경우로 검지 중지 손톱을 엄지에 붙여 모았다가 중지를 먼, 
저 튕겨준 후 검지를 연이어 튕겨 주는 ㅇ 연주법이다 이 주법은 전통적으로 많(8) ( ) . 
이 사용되는 연주법이다 이지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 ( , , 『 』
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 p.125-126.)
31) 작곡가 정일련과의 인터뷰 내용 .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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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이후 제 마디 마지막 박에서 급격한 도약으로 . 17
상행 후 다음 제 마디에서 다시 하행 진행한다 이후에도 를 중심으18 . F
로 도약 진행이 지속되다가 제 마디부터는 중심음이 으로 바뀌고 20 E♭
제 마디 마지막 음정 또한 으로 마무리한다21 E . ♭
거문고는 무현의 으로 시작하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B 16 18♭
가야금의 중심음인 에서 벗어난 음과 중심음과 같은 가 교차로 진행F F
되다가 제 마디부터는 가야금과 같은 의 중심음으로 진행된다19 F, E . ♭
이는 다음의 악보 와 같다  < 9> .
  악보  < 9> !단락 제 마디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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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도입부와 같이 박자 구조가 차례에 걸쳐 반복되며   12/8, 8/8, 12/8 2
리듬 분할 또한 도입부와 같다 셋잇단음표로 빠르게 이어지던 리듬이 . 8
분음표 단위로 바뀌면서 급격한 분위기 전환의 효과를 낸다. 
가야금은 주로 분음표로 박자가 분할되는 반면 거문고는 주로 점   16 , 
사분음표나 사분음표와 같이 비교적 긴 박자로 선율이 진행된다. !단락
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 .
연주기법  ③ 
  가야금의 경우 전통음악에서의 추성‘ ’32) 퇴성, ‘ ’33)과 같이 여음을 연
32) 거문고와 가야고 연주법의 하나 거문고의 줄을 어 올려 약 도 높은 소리를 내 . 2
거나 농현 한 다음 줄을 어 높은 소리를 내는 방법 장사훈 국악대사전( ) . ( , , 弄絃 『 』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1984, p.744.)
33) 거문고나 가야고 연주법에 있어서 어떤 음을 일단 낸 다음 한 율 또는 두 율  , ( ) 律

















표  < 4>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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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소리 내는 주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법은 가야금, , 
거문고 모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주법이다 이는 악보 과 같다. < 10> .
악보    < 10> !단락 제 마디 여음 연결 주법16 – 
또 개방현에 없는 과 같은 음정들은 모두 눌러서 연주해야하는데   D♭
이 단락부터 이러한 눌러내는 음정의 출현이 잦아지고 또 도약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연주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연습을 요한다.
거문고의 경우 오른손의 대점  ‘ ’34) 주법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 주법 , 
은 주로 소박이 나뉘는 구간에 사용되어 리듬 분할을 보다 명확하게 들
리도록 한다 굵은 농현 가는 미세한 농현 등과 함께 사용하여 해당 . , ( ) 
음정을 더욱 강조시켜준다 또 단락의 마지막에서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 
왼손가락으로 괘 위를 치거나 줄을 뜯어서 소리 내는 자출‘ ’35) 주법이  
처음으로 쓰인다 대점주법과 농현 자출 주법이 쓰인 예는 아래 악보 . , <
과 같다11> .
정도 낮게 끌어 내리는 기법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 , : , 1984, 『 』
p.769.)
34) 술대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줄을 강하게 내리 치는 방법으로 들어치기라 ‘ ’
고도 한다 큰 음량과 함께 술대가 대모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음색을 . 
만든다 김준 작곡가를 위한 현대 거문고의 이해와 활용 서울 민속원. ( , , : , 2016, 『 』
p.62.)
35)거문고의 전통 악곡에 자주 사용되는 거문고만의 특징적인 주법으로 오른손으로 뜯, 
는 와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음색을 얻을 수 있다 김준 작곡가를 위한 현pizz. .( , 『
대 거문고의 이해와 활용 서울 민속원, : , 2016,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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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11> !단락 제 마디 대점 농현 자출 주법20~21 , , – 
 (3)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22 33 !단락을 페르마타 와 함께 ( )!
마무리 짓고 빠르기는 8=46, ♪ 로 설정되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138
준다 이 빠르기는 제 마디 중간지점에서 다시 처음의 빠르기. 26 (8=50, 
♪ 로 돌아간다=150) .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가야금의 주선율이 이어지고 이때 거문  22 30
고는 하모닉스와 같은 주법을 통해 음색 및 음향적인 효과를 주며 선율
을 보조해준다 이후 제 마디부터 세 마디 동안 중주로 선율이 진행되. 31
며 이 세마디는 다음 #단락으로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
가야금은 를 가늘게 떨며 여리게 시작하는데 제 마디까지 이 를   F , 30 F
중심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마디까지는 부터 . 25 F c′까지의 범위 내
에서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빠르기가 처음 속도로 돌아간 이후부터는 , F
에서 까지 두 옥타브 이상으로 큰 폭의 도약이 빈번하게 나타난다d . ♭″
이후 제 마디부터는 을 중심음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되며 제 마31 E 31♭
디는 하행 진행 제 마디는 상행 진행 그리고 제 마디는 다시 하행 , 32 , 33
진행하며 단락이 마무리된다. 
거문고는 의 하모닉스가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세 마디에   f 22 24′
걸쳐 나타나는데 가야금의 긴 지속음과 교차로 나타난다 제 마디의 . 24
끝 박과 제 마디에서는 의 하모닉스가 나타나며 제 마디부터 제 25 c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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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까지는 위주의 하모닉스가 의 대점과 교차로 나타30 g F, E , D″ ♭ ♭
난다 제 마디부터는 가야금과 같이 을 중심음으로 하여 도약과 . 31 E♭
함께 선율이 진행되며 마지막 제 마디는 으로 중심음이 바뀌어 , 33 B♭
선율이 진행되고 단락이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가야금과 교차하여 진. 
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악보 와 같다. < 12> .
악보    < 12> "단락 제 마디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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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박자 구조는 앞의 단락과 동일하며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박자, 4 . 12/8
가 로만 나뉘던 것에 비해 이 단락에서부터는 3+2+2+3+2 3+2+3+2+2, 
과 같은 패턴으로 보다 다양한 리듬 분할을 사용한다 특히 3+2+2+2+3 . 
제 마디에서는 처음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서로 다른 리듬 분할을 27
사용한다.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5> .









표  < 5> "단락 리듬 분할
- 30 -
연주기법   ③ 
  가야금의 경우 !단락에 비해 농현이 더욱 자주 등장하며 가는 농현, 
과 굵은 농현의 다양한 표현법이 중요해진다. 선율 도약은 앞의 단락과  
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거문고는 하모닉스. ‘ ’36) 주법이 처음으로 사용 
되며 이 주법은 다음 악보 과 같다, < 13> . 
악보   < 13> "단락 제 마디 거문고의 하모닉스 주법23~25 – 
악보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야금의 타점과 거문고의 하모닉스 주  < 13>
법은 교차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맑은 소리의 하모닉스 주법을 더욱 잘 
들리도록 했다 또 앞의 . !단락에 이어 대점 주법도 사용된다.
36) 하모닉스는 줄 위의 한 점에 손가락을 대고 울림을 조절하여 배음을 얻는 것이다 . 
거문고의 하모닉스는 왼손으로 줄의 등의 지점을 짚은 상태에서 1/2, 1/3, 1/4,  1/5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 김준 작곡가를 위한 현대 거문고의 이해와 활용. ( , , 『 』
서울 민속원: , 2016, p.67-68.)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며   34 46 "단락과 빠르기가 같다. 
첫 두 마디는 "단락의 중주 선율이 이어지고 제 마디부터 거문고의 36
주선율이 나타난다 제 마디에서는 다음 마디부터 나올 중주 선율에 . 43
대한 전주 선율이 거문고 독주 선율로 나타난다 이후 두 악기의 중주로 . 
진행되며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다. 
시작하는 세 마디는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를 중심으로 하여 리듬이   F
교차 진행된다 이어지는 세 마디는 앞의 세 마디가 변형된 형태로 진행. 
된다 이후 제 마디부터는 가야금의 급격한 도약진행이 빈번하게 나타. 40
난다 제 마디는 가야금이 제 현과 제 현을 각각 과 으로 . 43 7 12 g g♭ ♭′
조율 변경을 하며 이때 거문고는 독주 선율로 진행된다 가야금의 조율 , . 
변경 이후 제 마디부터 음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거문고는 44 G . d♭
의 세 음을 중심으로 자출 주법과 함께 선율이 이어진다 이, e , f . ♭′ ♭′ ′
는 다음 악보 와 같다< 14> . 
악보    < 14> #단락 제 마디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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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박자 구조가 로 앞의 단락과 동일하게 이어가지만  12/8, 8/8, 12/8 , 4
차례의 반복 후 첫 번째 박자까지 12/8 #단락에 포함되며 이후는 $단
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리듬 분할이 서로 다르게 나. 
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전 단락에 비해 가야금의 리듬은 단순화 되, 
었고 거문고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
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6> .
연주기법   ③ 
가  야금은 옥타브 이상의 도약이 많이 나타나고 앞의 단락과 같이 다, 
양한 농현의 표현법이 중요하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과 와 같이 . E F♭
저음부에서의 굵은 농현이 자주 등장한다. 
거문고는 굵은 농현과 함께 사용되는 대점 주법이 여섯 차례로 나타나  
며 자출은 아홉 차례로 이 단락 내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주법들이 사, . 
용된 예는 다음 악보 악보 과 같다< 15>, < 16> .
마디  박자 12/8 8/8 12/8
34~36
가 3+3+3+3 가 3+3+2 가 3+3+3+3 

























 표 < 6>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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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15> #단락 제 마디 굵은 농현 대점 주법41~42 + – 
악보    < 16> #단락 제 마디 자출 주법44~45 – 
 (5)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는 앞의 단락과 연결된  47 57
다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가야금의 주선율로 이어지며 거문고. 47 56 , 
는 자출과 괘에 는 소리 그리고 하모닉스 주법을 바탕으로 선율을 보
조하며 앞의 "단락에서와 같이 음색 및 음향적인 효과를 준다 이 단락. 
의 마지막 마디인 제 마디에서는 두 악기의 주요 리듬이 합쳐지면서 57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다.
가야금은 조율 변경이후 음정과 음정 그리고 음정의 잦은   G F C♭ ♭ ♭
출현으로 조가 바뀐 듯한 느낌을 준다 단락부터 빈번하게 등장했던 여. A
음을 연결하여 소리 내는 주법은 번으로 이 단락 내에서 많이 나타나21
는데 여음의 간격은 증 도 장 도 감 도 단 도 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 1 , 2 , 3 , 3
장 도의 간격이 많이 나타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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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는 대부분 자출과 함께 긴 지속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b , ♭
의 하모닉스가 긴 지속음과 교차로 나타난다c , g , b .′ ′ ♭′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17> .
   악보 < 17> $단락 제 마디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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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처음부터 이어져오던 의 박자 구조가   12/8, 8/8, 12/8 #단락 끝마디
에 걸쳐서 연결된다 연결된 두 마디 이후 차례에 걸쳐 박자 구조가 반. 3
복된다 리듬 분할은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며 다음 표 . <
과 같다7> . 
 
연주기법   ③ 
거  문고는 !단락에서부터 등장했던 자출 주법과 함께 괘에 는 소리
를 음표 끝까지 지속 시켜줌으로써 거친 음색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 주. 
법은 아홉 차례로 나타나며 하모닉스와 함께 사용된다 거문고에서 하, . 































표  < 7>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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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닉스 주법은 주로 양손을 이용하여 연주하는데 이 단락에서는 자출과 , 
괘에 는 소리를 지속하면서 하모닉스를 동시에 연주해야하므로 오른손
만을 이용해 하모닉스를 연주한다 괘에 는 소리의 표기 및 사용의 예. 
는 다음의 악보 과 같다< 18> .
악보    < 18> $단락 제 마디 거문고 괘에 는 소리47~49 – 
 (6)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다 이 단락은 처음으로 박자   58 63 .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며 다음 단락인 , 3단락으로의 연결구 역할을 한
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중주로 선율이 진행되며 주요 리듬을 함께 연주. 
하는 부분이 다섯잇단음표를 통해 나타난다.
제 마디와 제 마디는 가야금과 거문고 모두 을 중심으로 선  58 59 A♭
율이 진행되며 여음 연결을 통한 장 도 장 도 단 도 등의 선율 진행, 3 , 2 , 3
이 많이 나타난다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으로 중심음을 . 60 63 B♭
옮겨 선율이 진행되고 각 마디마다 하행 진행하는 형태의 선율이 반복, 
된다 이는 다음 악보 와 같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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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19> %단락 제 마디58~63
리듬   ② 
처음으로 박자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단락이다 위의 악보 에  . < 19>
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의 구조에서 12/8, 8/8, 12/8 12/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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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 구조로 바뀐다 박자의 길이를 6/8+3/4 6/8+3/4, 4/4, 6/4 . 
계산해보면 는 는 는 박자와 같아 결국6/8+3/4 12/8, 4/4 8/8, 6/4 12/8
엔 같은 박자이지만 기준박을 달리하고 다섯잇단음표의 사용으로 , 3단
락의 빠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철저한 박자 계산으. 
로 자연스러운 빠르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박자 구조의 변화와 함께 리듬 분할 또한 다양하게 바뀐다  .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8> .
 (7) 3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  64 72 다 제 마디부터 네 마디 간 . 64
가야금의 주선율이 나오고 이때 거문고는 다양한 리듬 패턴의 변형을 통
해 선율을 보조해준다 이후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관현악이 . 68 71
선율을 이끌며 가야금과 거문고는 잠시 쉰다 이때 가야금의 제 현 . 12 g
을 로 변경한다f . ♭′ ′ 이후 제 마디에서 앞서 거문고에서 등장했던 리72
듬 패턴이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에 섞여서 사용되면서 4단락의 전주 역
할을 한다. 
가야금은 제 마디부터   64 을 중심음으로 하여 두 마디 간격으로 B♭ 하


















표  < 8>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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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행을 한다 이와 더불어 옥타브 이상의 도약을 통해 역동적인 선율. 
이 나타난다 거문고는 . 의 한 음정을 꾸밈음과 다양한 리듬형을 통해 B♭
선율을 진행한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20> .
악보    < 20> 3단락 제 마디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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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박자 구조는 도입부와 동일하게 의 구조로 돌아간다12/8, 8/8, 12/8 . 
%단락의 다섯잇단음표와 빠르기를 같도록 하여 8=60, ♪ 으로 빠=180
르기가 다소 빨라진다 리듬 분할은 . !단락에서의 분할과 동일하다. 
거문고는 제 마디에서   64 와 같은 리듬 패턴을 다양한 형태로 반 
복하면서 리듬감을 높여준다 이는 아래 악보 과 같다. < 21> . 
악보    < 21> 3단락 제 마디 거문고 리듬 패턴64~67 – 
 (8) 4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다 이 단락에서는 거문고가   73 84 . 
주선율을 진행하며 이는 다음 단락까지 이어진다 가야금은 중심음을 옮. 
기며 일정한 리듬과 함께 주선율을 보조해준다. 
가야금은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  73 78 B♭
되다가 제 마디의 경과구를 거쳐 제 마디부터는 를 중심으로 마79 80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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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동안 진행된다 이후 제 마디부터는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 83 C 5단락
으로 이어진다 이는 악보 와 같다. < 22> .
악보    < 22> 4단락 제 마디73~84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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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빠르기와 박자 구조 리듬 분할 모두 앞의 단락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 . 
의 구조는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12/8, 8/8, 12/8 4 . 
앞서 등장했던 제 마디의 거문고 리듬 패턴이 제 마디에서 유사  64 84
하게 나타나는데 이 리듬 패턴은 이후 , 5단락 첫 마디에서도 이어지며 
연결을 더욱 자연스럽게 한다 또 이 부분에서 거문고의 리듬 패턴 또한 . 
제 마디에서 사용되는 패턴이 84 5단락 첫 마디에서도 이어지며 다음 
단락의 전개를 암시하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는 다음의 악보 <
과 같다23> .
악보    < 23> 4, 5단락 제 마디84~85
 (9) 5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다  85 96 . 4단락과 이어지는 거문고
의 주선율이 제 마디까지 나타나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86 87 89
관현악의 선율이 이어진다 관현악 중심의 선율이 진행되는 동안 가야금. 
은 제 현의 을 로 조율을 변경한다 이후 제 마디에서 다음 마7 g f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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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터 진행될 선율에 대한 전주 선율이 나온 후 본격적인 두 악기의 중
주 선율이 나타난다 이후 . 단락의 마지막 마디인 제 마디부터 가야965
금의 주선율이 나타나며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음 악보 . < 24>
와 같다.
악보 단락 제 마디   < 24> 8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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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단락에서는 앞의 단락과 대칭구조가 나타나는데  , 3단락의 제 
마디부터 67 4단락의 제 마디까지와 대칭을 이룬다 제 마디가 제 78 . 67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관현악 중심 선율로의 연결구 역할을 했듯이 68 71
5단락에서는 제 마디가 그 역할을 한다 이후 85 . 3단락에서와 같이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마디 동안 관현악 중심의 선율이 나오고 86 89 4 4
단락으로의 브릿지 역할을 했던 제 마디와 같이 본격적인 선율이 진72
행되는 부분으로의 브릿지 역할을 제 마디가 한다 이후 제 마디부90 . 91
터 제 마디는 96 4단락의 제 마디부터 제 마디를 비슷한 리듬구조73 78
에 음정을 달리하여 확장한 선율이다 서로 대칭을 이루는 부분을 비교. 
한 악보는 다음 악보 와 같다< 25> . 
악보 제 마디와 제 마디의 선율 비교   < 25> 67~78 85~96
제 마디 제 마디   ) 67 85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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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디 제 마디  ) 72 90ⅱ – 
제 마디 제 마디   ) 73~74 91~92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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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빠르기와 박자 구조 리듬 분할 모두 앞의 단락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 . 
의 구조 또한 앞이 단락과 같이 차례에 걸쳐 반복된12/8, 8/8, 12/8 4
다. 
 (10)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이전까지 이어오던 박자 구  97 110
조가 의 구조로 바뀐다 이 구조가 차례의 반복 후 두 9/8, 3/4, 9/8 . 4
번째 마디인 박자까지 3/4 &단락에 포함되며 이후는 '단락으로 넘어가
게 된다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음향과 음색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 
며 리듬을 세세하게 나눠 박자를 채우기보다 긴 지속음의 활용이 많다.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는 가야금이 주선율을 제 마디부터 97 102 , 103
제 마디까지는 거문고가 주선율을 연주한다110 .  
가야금은 와 같은 음들이 농현과 함께 긴 지속음으로 나타난  d , f , c♭ ′
다 이후 제 마디까지 선율 진행 후 조율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제 . 106 , 9
현의 을 으로 제 현의 와 제 현의 를 각각 과 b c , 10 c 15 c d d♭ ♭′ ′ ″ ♭′ ♭″
으로 제 현 를 으로 변경한다, 12 f g . ′ ♭′
거문고는 과 같은 음들이 자출과 함께 괘에 는 소리로   F, E , D♭ ♭
길게 지속되고 이는 의 하모닉스와 교차하여 선율이 진, c , g , f , b′ ♭′ ′ ♭
행된다 제 마디에서 문현의 를 으로 조율을 변경하며 이후 가야. 99 F E♭
금이 조율을 변경하는 제 마디부터 독주 선율이 이어진다 이는 다106 . 
음 악보 과 같다<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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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26> &단락 제 마디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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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이전 단락까지 이어오던 박자 구조가 의 구조로 바뀐다  9/8, 3/4, 9/8 . 
하지만 마디간 비율로 비교해보면 의 비율로 동일하다 앞에 나오3:2:3 . 
는 과 뒤에 나오는 은 서로 리듬 분할이 다른데 앞의 박자는 9/8 9/8 , 
뒤의 박자는 이다3+3+3, 3+2+2+2 .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9> .
연주기법   ③ 
  &단락은 앞의 $단락과 몇 가지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가야금과 , 
거문고 모두 점사분음표 이상의 비교적 긴 박자의 음표가 많이 나오는 
점 가야금의 경우 긴 박자와 함께 굵은 농현을 하는 점 거문고에서 자, , 
출과 함께 괘에 는 주법과 하모닉스 주법이 주요 주법으로 쓰인 점 등
이다 하모닉스 주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야금과 교차로 진행하도. 
록 구성되었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27> .


















가 3+2+2+2 가 3+3 가
3+2+2+2
거 3+3+3 거 2+2+2 거
106~108
가 3+3+3 가 - 가 -
거 3+2+2+2 거 2+2+2 거 3+2+2+2
109, 110
가 - 가 -
거 3+3+3 거 2+2+2
표  < 9>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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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27> &단락 제 마디97~99
 (11)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이다  111 120 . &단락과 마찬가지로 음
향과 음색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단락의 첫 마디인 제 마111
디에서 가야금은 조현된 음역 중 가장 높은 음인 a 을 뜯은 후 b♭″ ♭″
까지 눌러서 낸다 이때 거문고는 조현된 음역 중 가장 낮은 무현의 . B♭
을 냄으로써 두 악기의 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가야금은 제 마디에서는 제 마디에서는 제 마  113 g , 114 c , 115♭″ ♭″
디에서는 제 마디에서는 제 마디에서는 제 d , 116 a , 117 e , ♭″ ♭′ ♭′
마디에서는 으로 높은 음역을 유지하며 천천히 하행 진행한다119 c . ♭′
이때 하행되는 음정에서 굵은 농현이 사용된다 거문고는 무현을 술대로 . 
때리는 주법을 통해 유지시키며 왼손의 뜯는 주법과 왼손의 자출 주법을  
함께 교차시키며 진행한다. 
가야금은 앞의   &단락부터 비교적 긴 박자로 연주되다가 제 마디120
에서 분음표의 사용으로 다음의 16 (단락의 전개를 암시하며 거문고 또, 
한 술대로 때리는 주법을 마치고 (단락으로의 전개를 시작한다 이는 . 
악보 과 같다<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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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28> '단락 제 마디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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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빠르기와 박자 구조는 앞의 단락과 동일하며  ,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
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0> .
연주기법   ③ 
  거문고의 술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주법은 . 
마치 장구의 채를 굴리는 더러러러 주법처럼 쓰 으며 실제 관현악의 장
구가 독주 거문고와 교차하며 이 주법을 사용한다 거문고는 이 주법과 . 
동시에 왼손의 피치카토(pizz. 자출 주법 그리고 오른손의 대점 주법 ), 
등이 함께 지속하는데 이는 기존의 주법들이 조합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효과를 보여준다 거문고의 술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은 아래 악보 . < 29>
와 같다.
   악보 < 29> '단락 제 마디 술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111~114 – 





















거 3+3+3 거 거
표  < 10>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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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첫 시작의 빠르기와 동일  121 141
하지만 제 마디부터 아첼레란도를 통해 제 마디부터 122 125 8=70, ♪
의 빠르기를 이어간다 이 단락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야금이 주선율=210 . 
을 연주한다. 
가야금의 경우 작곡가의 가야금 독주곡 무 에서 나타난 음렬기법이   < >
사용되는데 음렬기법이란 세기 서양음악 작곡가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 21
현상으로 음색 리듬다이나믹형식 등과 같은 음악요소들을 어떤 음렬에 , · · ·
따라 중복 없이 나열하는 기법이다.37) 이는  (단락 전반에 걸쳐 나타난
다.
거문고는 제 마디에서 문현의 조율을 에서 로 변경하며 가야  125 E F♭
금의 독주 선율이 이어진다 분음표의 연속적인 리듬으로 선율을 진행. 16
하는 가야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리듬 패턴을 통해 선율을 진행한다. 
이는 악보 과 같다< 30> .
악보    < 30> (단락 제 마디121~141
37) 박이슬 , “정일련의 가야금독주곡 가야금과 장구 징을 위한 무 분석연구" , < : >" 巫 ”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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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박자 구조 및 리듬 분할은 앞의 단락과 동일하며 , (단락의 리듬분할
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1> .










가 3+3+3 가 2+2+2 가
3+2+2+2









표  < 11>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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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이전까지 이어오던   142 159 9/8, 
의 박자 구조에서 로 변경된다 박자 구조가 변3/4, 9/8 9/8, 6/8, 9/8 . 
경되면서 리듬 분할에 일정한 패턴이 생기고 음형에도 일정한 패턴을 유
지하면서 선율이 진행된다. 
이 단락에서는 거문고가 주선율을 연주하며 빠른 술대의 사용과 함께   , 
리듬의 변화를 주면서 선율을 전개한다 제 마디에서는 음폭을 최고. 148
조로 넓혀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이후 점점 음폭을 좁혀나간다.  
가야금은 제 마디부터 여섯 마디 간 을 중심으로 제 마디  142 e , 148♭
부터 여섯 마디 간은 한 옥타브 낮은 을 중심으로 선율이 이어진다E . ♭
거문고는 제 마디에서 미분음을 통한 선율진행이 처음으150, 151, 154
로 등장한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31> .

































악보    < 31> )단락 제 마디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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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은 제 마디에서 제 현의 을 으로 제 현의   155 9 c b , 12 g♭′ ♭ ♭′
을 로 제 현의 을 로 조율을 변경한다 조율을 변경하는 약 f , 15 d c . ′ ♭″ ″
여섯 마디 동안 거문고의 독주 선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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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이전 단락까지 이어오던 에서 의 박자 구  9/8, 3/4, 9/8 9/8, 6/8, 9/8
조로 변경된다 앞의 . %단락에서와 같이 박자의 길이는 결국 같지만 기, 
준박을 달리하여 구조를 변화한 경우이다 또 뒤의 박자를 . 9/8 3+2+2+2
로 분할하여 선율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앞의 박자와 동일하게 9/8
의 리듬 분할을 사용한다 이렇게 모두 박자의 리듬 분할로 통일3+3+3 . 3
되고 박자도 로 기준박을 달리하면서 보다 규칙적인 박자의 흐, 3/4 6/8
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 +단락부터 전개될 박자 
구조의 변화를 미리 암시하고 있다.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12> .


































가 - 가 - 가 -
거 3+3+3 거 3+3 거 3+3+3
157~159
가 - 가 - 가 -
거 3+3+3 거 3+3 거 3+3+3
표  < 12>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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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와 박자 구조 리듬   160 168 , 
분할은 앞의 단락과 동일하다 이전의 단락에서 구조 변화를 통해 . +단
락의 박자 구조를 암시했다면 이 단락은 , +단락으로의 연결구 역할을 
한다. 
제 마디부터 다음 단락으로의 연결을 위한 브릿지 선율이 거문고  166
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제 마디에서는 조금씩 아첼레란도. 167 (un 
하면서 빠르기를 poco accel. al) 8 까지 올려주며 =75 +단락으로 넘어
간다. 이때 가야금은 리듬 패턴의 변주를 통해 거문고의 주선율을 보조
해준다. 이는 다음의 악보 와 같다< 32> .
악보    < 32> *단락 제 마디 166~168 - +단락으로의 연결
리듬   ② 
  박자 구조 및 리듬 분할은 앞의 단락과 동일하며 , *단락의 리듬분할
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3> .
- 62 -
 (15)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는  169 180  9=♩ 이며=150 , 
박자 구조는 박자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는 구조로 바뀐다6/4, 4/4, 6/4 . 
이 구조는 +단락 내에서 번에 걸쳐 반복된다 이 단락이후로는 두 악4 . 
기의 중주 선율이 중심을 이룬다.
가야금은 도입부와 유사하게   B 의 한 음정♭ 을 분음표의 셋잇단음표4
리듬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거문고 또한 하나의 패턴을 주제로 . 
반복과 변형을 통해 발전해 나가며 도입부와 같이 양손 주법을 사용한, 
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33> .
악보    < 33> +단락 제 마디169~171

























표  < 13>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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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과 같이 거문고에서 술대와 자출의 양손주법은 사물놀이에  < 33>
서 장구의 리듬을 연상케 한다.38) 
리듬   ② 
이전 단락까지 이어오던 에서 의 박자 구  9/8, 6/8, 9/8 6/4, 4/4, 6/4
조로 변경된다 앞의 단락들에 비해 규칙적인 리듬형이 반복되는 단락으. 
로 도입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 
가야금에서   B 의 한 음정♭ 을 이용한 반복적인 리듬은 제 마디부터 175
조금씩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나간다 가야금의 리듬 변형은 . 
다음 악보 와 같다< 34> .
악보    < 34> +단락 가야금의 리듬 변형– 
   ⅰ 기본형) 
   
   ⅱ 변형 ) 1
   
   ⅲ 변형 ) 2
   
38) 단락에서는 리듬 패턴이나 연주 형태 등 다양한 사물놀이의 음악적 요소들이 적 +
극적으로 활용된다 작곡가 정일련과의 인터뷰 내용. ( ,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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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3ⅳ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14> .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 가야금의 리듬 분할만 보면 동일한   175 177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주법에 따라서는 다른 흐름을 갖게 된다 이, . 
를 악보에서 살펴보면 다음 악보 와 같다< 35> .
악보    < 35> +단락 제 마디175~177
마디  박자 6/4 4/4 6/4
169~171
가 4+4+4 가 4+4 가 4+4+4
거 2+2+2+2+2+2 거 2+2+2+2 거 2+2+2+2+2+2
172~174
가 4+4+4 가 4+4 가 4+4+4
거 2+2+2+2+2+2 거 2+2+2+2 거 2+2+2+2+2+2
175~177
가 4+4+4 가 4+4 가 4+4+4




가 2+2+4 가 4+4+4
거 거 2+2+2+2 거 2+2+2+2+2+2
표  < 14>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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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기법   ③ 
스포르찬도  (sfz 후 급격한 피아노) (p 로 극적인 효과를 주며 크레센도)
(cresc. 와 데크레센도) (decresc. 를 반복하며 긴장감을 유지한다 가야) . 
금은 튕기는 수법을 기준으로 리듬이 나뉘므로 리듬감이 잘 살 수 있도
록 표현해야 한다 거문고는 도입부에서 쓰인 패턴과 유사한 양손 주법. 
이 쓰이는데 왼손을 직접 뜯지 않고 자출 주법으로 연주한다 기존의 , . 
자출 주법과 다르게 양손이 빠르게 반복되면서 마치 타악기와 같은 새로
운 효과를 낸다.
 (16)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와 박자 구조는 이  181 191
전의 단락과 모두 동일하다 가야금은 의 한 음정에서 과 두 . B B A♭ ♭ ♭ 
음정 이후에는 의 세 음정 등 리듬 패턴의 확장과 함께 , B , d , A♭ ♭ ♭
음 간격을 넓혀 나간다 거문고 또한 일정한 규칙과 함께 음 간격을 넓. 
혀 나가며 역동성을 더한다. +단락과 마찬가지로 도입부와 유사한 방식
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이는 악보 과 같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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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36> ,단락 제 마디181~189
 
리듬   ② 
박자구조는   +단락과 같이 이며6/4, 4/4, 6/4 , #단락에서 $단락으로 
넘어갈 때와 같이 한 프레이즈를 이루는 세 마디를 다 채우지 않고 프, 
- 67 -
레이즈 중간에 단락이 넘어가게 된다 직전 단락인 . +단락에서와 유사한 
리듬 패턴의 변형을 통한 발전을 이어나간다. ,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15> .
  
제 마디부터 제 마디에서는 음 구조에 따라 리듬 분할이 나뉘  184 186
는데 악보로 살펴보면 다음 악보 과 같다< 37> . 
악보    < 37> ,단락 제 마디184~186
마디  박자 6/4 4/4 6/4
181~183
가 4+4+4 가 4+4 가 4+4+4
거 2+2+2+2+2+2 거 2+2+2+2 거 2+2+2+2+2+2
184~186
가







2 +2 +2 +2⅓ ⅓ ⅓ ⅓
거 2+2+2+2+2+2 거 2+2+2+2 거 2+2+2+2+2+2
187~189
가 4+4+4 가 4+4 가 4+4+4
거 2+2+2+2+2+2 거 2+2+2+2 거 2+2+2+2+2+2
190, 191
가 4+4+4 가 4+4
거 2+2+2+2+2+2 거 2+2+2+2
표  < 15>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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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기법   ③ 
  
  가야금의 경우 현을 막아서 소리내는 콘 소르디노39) 주법이 사용된 
다 거문고는 이전 단락에서 사용되던 주법에 음정을 달리하면서 이어가. 
고 있다 가야금의 콘 소르디노 주법은 다음 악보 과 같다. < 38> .
악보    < 38> ,단락 제 마디 콘 소르디노 주법181~183 – 
 (17) 6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와 박자 구조는 이  192 198
전의 단락과 모두 동일하다. ,단락에서 이어 받은 프레이즈를 마무리하
고 번의 박자 구조가 반복된다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 -단락
으로의 진행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단락이며 제 마디부터 본격196
적인 브릿지 선율이 등장한다.
39) 는 의 약자로 오른손 소지 번 손가락 밑의 손바닥을 현침 위에  c.s. con sordino (5 ) 
놓고 줄을 막아서 연주하는 부호다 어둡고 막힌 듯한 음색이 나며 서양악기에서 약. 
음기를 끼로 연주하는 효과와 같다 이지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 ( , 『
보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2011,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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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은 제 마디부터 세 마디간 을 중심으로 가야금 산조에서   193 A♭
쓰이는 패턴을 통해 선율이 진행된다 제 마디부터 세 마디간도 같. 196
은 패턴을 통해 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거문고는 양손 주법의 B . ♭
음 간격이 에서 까지 한 음정씩 넓히다가 스르A -a A -b , A -c♭ ♭ ♭ ♭ ♭ ′
 주법40)이 등장하며 이 주법을 통해 선율을 진행한다 이는 다음 악. <
보 와 같다39> .
악보    < 39> 6단락 제 마디192~198
40) 개방현을 순차적으로 어 올리거나 내리는 주법으로 주로 제 현에 사용된 4,  5, 6
다 김준 작곡가를 위한 현대 거문고의 이해와 활용 서울 민속원. ( , , : , 2016, 『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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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이전 단락과 같이 박자 구조는 같지만 음 구조나 연주법에 따라 리듬   
분할이 나뉜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리듬 분할을 함께 하기도 하고 나뉘. 
어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악보에서 살펴보면 다음 악보 과 같다. < 40> .
악보    < 40> 6단락 제 마디 리듬19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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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기법   ③ 
  가야금은 다음 단락에서 등장할 패턴이자 가야금 산조의 자진모리41) 
장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지 연튕김 주법이 나타나고 거문고 역시 다- , 
음 단락에서 등장할 스르  주법이 나타난다 이는 악보 과 같다. < 41> .
악보  < 41> 6단락 제 마디 장지 연튕김 주법 스르  주법196~198 - , – 
41) 판소리나 민요 산조 등에 사용되는 장단의 하나 조금 빠른 소박 박 장단으로 되 , . 3 4
어 있다 자진모리의 자진 은 빠른 속도라는 뜻이고 모리 는 몬다는 뜻이므로 자진. ‘ ’ ‘ ’
모리는 보통보다 빠르게 모는 장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속악에서는 곡의 속도를 .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산조에서는 곡명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변미혜 외 국, . ( , 『
악 용어 사전 서울 민속원, : , 2012,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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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가   199 210 : 로 이전=75ca.
의 단락보다 조금 더 빨라진다 박자 구조 체계가 바뀌는 단락으로 . 6/4
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있다.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등장했던 가야금의 장지 연튕김 주법과 -
거문고의 스르  주법이 음정에 변화를 주면서 지속된다 이는 악보 . <
와 같다42> .
악보    < 42> -단락 제 마디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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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새로운 박자 구조 체계가 등장하는 단락으로   의 네 마디가 한 프6/4
레이즈를 이루는 구조이다 전 단락 마지막 마디에서 셋잇단음표 중 하. 
나의 분음표가 본 단락의 분음표와 템포를 같게 하여 자연스러운 템8 8
포 변화를 주었다 이 단락에서도 연주법에 따라 리듬 분할이 나뉘는데. , 
거문고는 의 일정한 리듬 분할을 지속하고 가야금은 장지 연튕김 6+6 , -
주법은 연튕김 주법은 으로 리듬 분할이 교차되며 사4+4+4, 3+3+3+3
용된다. -단락의 리듬 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6> .
마디  박자 6/4 6/4 6/4 6/4
199~202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6+6 거 6+6 거 6+6 거 6+6
203~206
가 4+4+4 가 4+4+4 가 4+4+4 가 3+3+3+3
거 6+6 거 6+6 거 6+6 거 6+6
207~210
가 3+3+3+3 가 4+4+4 가 4+4+4 가 4+4+4
거 6+6 거 6+6 거 6+6 거 6+6
표  < 16>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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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와 박자 구조는 이  211 230
전의 단락과 모두 동일하다 가야금은 . (단락과 비슷한 음렬기법을 통한  
선율이 진행되며 제 마디부터 일정한 패턴에 의해 선율이 진행된다, 222 . 
제 마디에서는 제 현의 을 로 변경한다 거문고는 앞의 스220 10 d c . ♭′ ′
르  주법이 등의 음정을 통해 지속된다b , a , g , d , e . ♭′ ♭′ ♭′ ♭′ ♭″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43> .
악보    < 43> .단락 제 마디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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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이전 단락과 같이   6/4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며 리듬 분할
은 다음 표 과 같다< 17> .
 (20) /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는   231 254 ; 로 =112 ca. 
이전의 단락보다 다소 빠르며 박자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는 , 3/2
구조로 변한다. 
가야금은 이전 단락과 유사한 패턴을 통해 제 마디까지 선율을 진  234
행하고 이후 , B 을 중심음으로 하여 ♭ 6·-단락에서 나왔던 장지 연튕김 -
주법을 통해 선율이 진행된다.  
마디  박자 6/4 6/4 6/4 6/4
211~214
가 3+3+3+3 가 3+3+3+3 가 3+3+3+3 가 4+4+4





가 3+3+3+3 가 3+3+3+3 가 3+3+3+3






가 3+3+3+3 가 3+3+3+3
거 거 거 3+3+6 거 6+6
223~226
가 3+3+3+3 가 3+3+3+3 가 4+4+4 가 3+3+3+3
거 6+6 거 6+6 거 6+6 거 4+4+4
227~230






거 6+6 거 거 3+3+3+3
표  < 17>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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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는 이전 단락에서 이어오던 스르  주법이 끝나고 새로운 리듬   
패턴으로 선율을 진행한다 제 마디에서 문현의 를 . 253 F E 으로 조율을 ♭
변경한다 이. 는 다음 악보 와 같다< 44> .
악보    < 44> /단락 제 마디231~238
리듬   ② 
이전 단락에서   6/4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었던 것이 의 3/2
네 마디로 바뀐다. /단락의 리듬 분할은 다음 표 과 같다< 18> .
마디  박자 3/2 3/2 3/2 3/2
231~234

































거 6+6 거 거 거
2+2+2+
2+2+2
표  < 18> /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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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는  255 262  8=168, ;=112 
로 이전의 단락보다 다소 빠르며 박자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 12/8
이루는 구조로 변한다 제 마디부터 조금씩 아첼레란도. 259 (accel. poco 
a poco 를 진행하여 다음 단락의 빠르기로 이어간다) . 
가야금은   (단락에서 사용된 음렬기법을 통한 선율 진행이 네 마디간 
이어진 후 ,단락에서 사용되었던 콘 소르디노 주법이 사용된다 이 주. 
법은 다음 단락인 1단락과 이어진다 거문고는 . +단락에 사용된 양손 
주법의 패턴이 사용된다 이는 악보 와 같다. < 45> .































가 3+3+3+3 가 3+3+3+3
거 6+6 거 4+4+4 거 -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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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② 
이전 단락에서   3/2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루었던 것이 의 12/8
네 마디로 바뀐다 가야금은 거문고는 으로 진행되어 . 4+4+4, 3+3+3+3
서로 교차되는 리듬 구조를 보인다. 0단락의 리듬 분할은 다음 표 < 19>
와 같다.
마디  박자 12/8 12/8 12/8 12/8
255~258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3+3+3+3 거 3+3+3+3 거 3+3+3+3 거 3+3+3+3
표  < 19> 0단락 리듬 분할 
악보    < 45> 0단락 제 마디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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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263 282 = 180, " = # 으로 이120 
전의 단락보다 다소 빠르며 박자 구조는 이전의 단락과 동일하다 가야, . 
금은 콘 소르디노 주법이 이어지다가 제 마디부터 해제된다 제 265 . 267
마디부터는 분음표의 동음이 지속되는 규칙적인 리듬 패턴이지만 동음8
을 옥타브로 구분하여 리듬감이 느껴지게 한다 이는 장구에서 북편과 . 
채편으로 리듬이 나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아래 악보 과 같다. < 46> .
악보    < 46> 1단락 제 마디267~270
제 마디에서 해제되었던 콘 소르디노 주법은 제 마디부터 다  265 279
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의 선율과 리듬은 가야금 산조의 자진모리에서 , 
주로 사용되는 장지 모지 식지 모지의 주법과 비슷하다 이 주법은 마- - - . 
치 사물놀이에서 꽹과리가 막고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아래 . 
악보 과 같다< 47> .
마디  박자 12/8 12/8 12/8 12/8
259~262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3+3+3+3 거 3+3+3+3 거 3+3+3+3 거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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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47> 1단락 제 마디279~282
거문고는 이전의 단락과 동일하게 양손 주법의 패턴을 이어가는데 제   , 
마디부터 마디의 각 첫 박을 세 음 혹은 네 음의 스르  주법과 함274
께 사용하여 더욱 화려하게 발전시킨다 이는 아래 악보 과 같다. < 48> .
악보    < 48> 1단락 제 마디274~277
리듬   ② 
이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박자 리듬 구조를 통해 사물놀이의 장단감을  , 
연상케 한다 거문고는 의 일관된 리듬 분할을 사용하고 가야. 3+3+3+3
금은 와 이 프레이즈 단위로 혼합되어 있다4+4+4 3+3+3+3 . 1단락의 
리듬 분할은 다음 표 과 같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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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단락
선율   ①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의 범위로 빠르기와 박자 구조는 이  283 294
전의 단락과 동일하다 가야금은 두 프레이즈간. 42) 옥타브의 선율 구조 
와 그의 변형으로 발전된 선율로 전개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음렬기법을 
통해 선율을 전개하고 단락을 마무리한다 거문고는 앞의 단락에서 발전. 
된 양손주법을 이어가다가 가야금과 같이 마무리한다 이는 악보 . < 49>
와 같다.
42) 제 마디 283~290 .
마디  박자 12/8 12/8 12/8 12/8
263~266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거 거 거
275~278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3+3+3+3 거 3+3+3+3 거 3+3+3+3 거 3+3+3+3
279~282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3+3+3+3 거 3+3+3+3 거 3+3+3+3 거 3+3+3+3
표  < 20> 1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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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49> 2단락 제 마디291~294
리듬   ② 
빠르기 및   박자 구조는 앞의 단락과 동일하며 , 2단락의 리듬분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21> .
 (24) 7단락
선율   ① 
손 의 마지막 단락으로 제 마디부터 제 마디까지가 이에 해당  ‘ ’ 295 311
한다 가야금과 거문고가 동일한 선율로 진행되는데 등 . , A , B , G♭ ♭ ♭ 
주로 저음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마지막 마디 음정과 거문고의 제 . 
마디  박자 12/8 12/8 12/8 12/8
283~286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가 4+4+4










거 거 거 거
표  < 21> 2단락 리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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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음정을 제외한 모든 음정에 굵은 농현을 사용하여 한국음300, 301
악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다음 악보 과 같다. < 50> .
악보    < 50> 7단락 제 마디295~311
리듬   ② 
빠르기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박자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이  6/4
루는 구조로 바뀌고 한 음의 길이가 한 마디 전체 혹은 그 이상에 걸쳐 , 
지속되어 빠르게 이어오던 속도감이 느리게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손 의 전체적인 악곡 구조 및 형식과 단락  ‘ ’
별 세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론을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구조 및 형식(1) 
손 은 구조적으로 매우 규칙적이며 철저하게 계산된 박자 구조를 갖  ‘ ’
고 있다 먼저 곡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박자. A B A→ → 43)가 한 프레이즈
를 이루며 반복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단락별 박자와 함께 정, 
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22> .
단락 박자A 박자B 박자A




3~5 12/8 8/8 12/8
&~( 9/8 3/4 9/8
)~* 9/8 6/8 9/8
+~6 6/4 4/4 6/4
 표 손의 전반부 박자 구조< 22> ‘ ’
전반부의 박자로는   A B A 12/8 8/8 12/8, 12/8 8/8 6/8+3/4, → → → → → →
등 다양하게 사용되지9/8 3/4 9/8, 9/8 6/8 9/8, 6/4 4/4 6/4 → → → → → →
만 이들의 박자를 계산해보면 의 비율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 3:2:3 . 
구조는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출 에서 비롯되었으< > 1 ‘ (Birth)’
43) 본 논문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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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44) 한국 전통음악의 대강 구조와도 유사하다, ( ) . 大綱
다음으로 후반부의 박자 구조는 한 박자의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를   






표 손 의 후반부 박자 구조 < 23> ‘ ’
손 은   ‘ ’ "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형식을 취한
다 점차 빨라지는 과정에서 템포 모듈레이션 과 . (Tempo Modulation)
같은 리듬 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 
제 마디에서 제 마디로 넘어갈 때 다섯잇단음표의 분음표가 63 64 16 16
분음표로 되는 부분 제 마디에서 제 마디로 넘어갈 때 점 분음, 168 169 8
표가 분음표로 되는 부분 제 마디에서 제 마디로 넘어갈 때 셋4 , 198 199
잇단음표의 분음표가 분음표로 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 8 8 . 
악보 과 같다< 51> .
44)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제 악장 출 은 박을 기준으로 하나의 프레이즈가  < > 1 ‘ (Birth)’ 60
이루어진다 이 박 중에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의 패턴이 . 60 ‘3/4-3/4-4/4-3/4-3/4’
독립적으로 나와 제 악장 손의 중심 구조가 되었다 작곡가 정일련과의 인터뷰 3 ‘ ’ . (
내용, 2019. 6. 30.)
- 86 -
악보 제 마디 템포 모듈레이션의 사용   < 51> 63, 64 – 
또 손 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자 구조나 리듬 형태 혹은   ‘ ’
주법 등을 통해 전개될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구조가 많이 등장한다 이. 
러한 구조가 사용된 부분은 5단락에서 나올 리듬 패턴을 직전 마디인 
제 마디에서 사용한 부분84 , &단락에서 비교적 긴 박자로 연주되다가 
(단락부터 분음표로 분할되는 리듬을 직전 마디인 제 마디에서 16 120
사용한 부분, +단락에서 나올 규칙적인 박자의 흐름을 두 단락 전인 )
단락부터 암시하고 한 단락 전인 *단락에서는 직접적으로 리듬 패턴을 
사용한 부분, -단락에서 나올 가야금의 장지 연튕김 주법과 거문고의 -
스르  주법이 직전 단락의 제 마디부터 사용된 부분 등이 있다197 . -
단락 부분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 악보 와 같다<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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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제 마디    < 52> 198~200 - -단락 흐름 연결
앞서 살펴본 여러 구조적 특징과 음악적 흐름에 따라서 개의 단락으  9
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표 와 같다< 24> . 
단락1 도입부-!
단락2 - - -" # $ %
단락3 - -3 4 5
단락4 - -& ' (
단락5 -) *
단락6 - -+ , 6
단락7 - -- . /
단락8 - -0 1 2
단락9 7
 표 < 24 손 의 음악적 흐름에 따른 단락 구분> ‘ ’
먼저 단락은   1 단락의 제 마디에서 페르마타 로 호흡을 마무리21 ( )! !
한 뒤 단락에서 새로운 빠르기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구분된다 단락. 2"
은 단락이 단락으로의 연결구 역할을 하는 것과 템포 모듈레이션의 % 3
사용으로 구분된다 단락과 단락은 박자 구조의 변화를 통해 구분되. 3 4
며 단락은 박자 구조의 변화와 함께 템포 모듈레이션의 사용으로 구분, 5
된다 단락은 의 박자 구조와 네 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로 사용. 6 3:2:3




선율 진행에 있어서 가야금과 거문고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한 악기가 주선율을 진행할 때 다른 악
기가 단순한 선율 혹은 리듬으로 주선율의 보조 역할을 진행하는 형태이
다 이때 보조 선율에 해당하는 악기는 골격이 되는 리듬을 중심으로 짚어. 
주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악보 과 같다. < 53> .
악보 제 마디 주선율 보조선율   < 53> 16, 17 , – 
또 다른 형태는 가야금 거문고가 마치 전통음악의 시나위처럼 각자   , 
독자적인 선율을 이끌어나가지만 각 악기의 리듬은 마치 퍼즐이 맞춰지
듯 교차되며 진행되는 형태이다 이를 악보에서 살펴보면 다음 악보 . <
와 같다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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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제 마디 교차 진행   < 54> 31, 32 – 
악보 와 같이 가야금과 거문고는 서로 교차하며 선율을 진행하여   < 54>
각 악기의 소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들리도록 한다 특히 거문고의 하모. 
닉스와 같은 특수 주법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리듬 분할을 서로 달리하는 형태와 동일한 선율 혹은 리듬  
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 등이 있다 가야금과 거문고가 이러한 다양한 형. 
태로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쉬지 않으며 작품 초반에 형성된 긴장
감을 마지막까지 유지한다 이는 전형적인 서양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양. 
식을 따르지 않는 작곡가만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이기도 하다.
또 손 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율 진행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행   ‘ ’ . 
진행하는 선율이 많이 사용되며 이때 저음부의 한 음이 반복적으로 나, 
타나 지속음과 같은 효과를 주고 리듬 분할의 구분점이 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은 선율 진행의 예시는 다음 악보 악보 과 같다< 55>,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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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55> 제 마디 가야금 하행 진행 선율64, 65 – 
악보    < 56> 제 마디 거문고 하행 진행 선율62, 63 – 
또 선율의 진행에 있어서 순차적 진행보다 도약적 진행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 또 이러한 도약적 진행에 더불어 음렬기법을 통한 선율 진행이 .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가야금의 경우 개방현에 없는 음정들이 도약과 ,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연주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연습을 요한다. 
 리듬(3) 
손 에서는 같은 박자이더라도 다양한 리듬 분할을 사용하고 있다 예  ‘ ’ . 
를 들어 의 경우 기본형인 에서 12/8 3+3+3+3 3+2+2+3+2,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여 리듬을 분3+2+2+2+3, 3+2+3+2+2 












3/2 3+3+3+3, 2+2+2+2+2+2, 3+3+2+2+2, 4+4+4, 6+6
표  < 25 손 의 박자별 리듬 분할> ‘ ’
 연주 기법(4) 
손 은 가야금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활용하여 선율을 더욱 화려하  ‘ ’ , 
게 진행한다 가야금의 경우 연튕김 주법을 비롯하여 여음 연결 농현. , , 
콘 소르디노 등의 주법이 사용되며 거문고의 경우 양손을 사용하는 주, 
법을 비롯하여 대점 자출 농현 하모닉스 스르 괘를 는 주법 술, , , , , , 
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 등이 사용된다 특히 거문고의 경우 기존 주법들. 
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주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독특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주법들 가운데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연주기법을 활용한   
선율 진행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산조의 자진모리 장단에서 주로 사용. 
되는 가야금의 연튕김과 거문고의 스르 과 같은 연속적인 주법들을 통
해 현대적인 선율을 전통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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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Ⅳ
본 논문에서는 정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 (Part of Nature)> 
중 제 악장 손 의 독주 선율에 해당하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3 ‘ (Hands)’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분석에 앞서 작곡가의 생애와 그의 작품 . 
세계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파악하고 도, 
입부부터 7단락까지 총 개의 단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24 .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이 작품은 규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철저하  , , 
게 계산된 박자 구조를 갖고 있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대강. 
구조와도 유사한 구조가 세 마디에 걸친 구조로 나타나고( ) 3:2:3 , 大綱
곡의 후반부에서는 한 프레이즈가 네 마디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
난다 또. 마지막 단락까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 다
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개될 방향을 미리 암시하는 구조가 많이 
등장한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개의 단락으로 구분했으나 여러 구조적 . 24
특징과 음악적 흐름에 따라서 개의 단락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9 .
둘째  , 가야금과 거문고의 선율 진행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한 악기가 주선율을 진행할 때 다른 악
기가 단순한 선율 혹은 리듬으로 주선율의 보조 역할을 진행하는 형태이
다. 또 각 악기의 선율 진행은 순차적 진행보다 도약적 진행을 많이 사
용하며 하행 진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셋째 이 작품에서는 같은 박자이더라도 리듬 분할을 달리하여 보다   , 
다채로운 리듬을 사용한다 예컨대 의 경우 . 12/8 3+3+3+3, 3+2+2+3+2, 
등의 다양하게 분할된 리듬 형태를 보인다3+2+3+2+2, 3+2+2+2+3 .
넷째 가야금과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활용하여 선율을 더욱 화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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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한다 가야금의 경우 연튕김 주법을 비롯하여 여음 연결 농현. , , 
콘 소르디노 등의 주법이 사용되며 거문고의 경우 양손을 사용하는 주, 
법을 비롯하여 대점 자출 농현 하모닉스 스르 괘를 는 주법 술, , , , , , 
대로 현을 때리는 주법 등이 사용된다 특히 거문고의 경우 기존 주법들. 
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내기도 한다 또 전통음악에서 사. 
용되는 연주기법을 활용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산조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튕김과 스르 과 같은 연속적인 주법들을 통해 현대적인 선
율을 전통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작곡가 정일련은 독일에서 태어나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한국 전통   , 
음악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한국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작곡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 가야금과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 
적극 활용하여 창작음악에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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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Movement ‘Hands’, 





  This thesis analyzes the double concerto for gayageum, geomungo, 
and gugak orchestra “Hands,” the third movement of Ilryun Chung’s  
<Part of Nature>, by focusing on the solo melody of the gayageumand  
geomungo.  
 
  First, the melody develops in a regular pattern and meters are 
thoroughly planned out. In the first half of the piece, the 3:2:3 
structure which resembles a structure of daegang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ppears over three measures. In the latter half of the piece, each 
phrase is four measures long. Moreover, the piece gets gradually faster 
towards the end and the end of each section often suggests what is 
coming next. The composer divides this piece into 24 sections; 
however, it can be divided into 9 sections depending on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flow of music.  
  Second, the melody of gayageum and   geomungo interacts in many  
different ways. The most common way is to have one of them pla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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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melody while the other instrument supports the main melody with 
a simple melody or rhythm. In addition, there are more melodic leaps 
than stepwise motions and descending melodies are frequently used.  
  Third, by subdividing beats the composer creates diverse rhythmic 
patterns within the same meter. For instance, 12/8 is subdivided into 
3+3+3+3, 3+2+2+3+2, 3+2+3+2+2, and 3+2+2+2+3, demonstrating the 
variety of patterns. 
  Fourth, the melody is elaborated with diverse techniques of the 
gayageum and   geomungo. For instance, the gayageumuses double  
flicks, yeoeum, vibrato, and con sordino. The geomungouses   daejeom, 
jachul, vibrato, harmonics, seureureong, and techniques using both 
hands, scraping bridges, and striking strings with a suldae (wooden 
stick). In particular, the geomungocreates new effects by combining  
existing techniques in various ways. Moreover, traditional techniques are 
frequently used in the piece. Specifically, the composer utilizes 
techniques used in sanjo, such as double flicks and seureureong, which 
make consecutive sounds to interpret the contemporary melody in a 
traditional way. 
 In conclusion, this thesis examines the double concerto for gayageum, 
geomungo, and gugak orchestra “Hands,” the third movement of Ilryun 
Chung’s <Part of Nature>, in regard to the overall structure, metric 
structure of each section, melodic development, rhythms, and 
instrumental technique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composer Ilryun 
Chung, who was born in Germany and studied western music, became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omposed a piece using 
diverse Korean musical elements. Furthermore, he expands the horizons 
of contemporary music by effectively using various techniques of the 
gayageum and   geomungo. 
……………………………………
Keywords : Ilryun Chung, Hands, gayageum, geomungo
Student Number : 2016-2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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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파트 오브 네이처 제 악장< > 3
가야금 거문고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손
정일련 작곡
<Part of Nature> 3rd Movement
Hands
Double Concerto
for Gayageum, Geomungo and Gugak Orchestra
composed by Il-Ryun Chung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 115 -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